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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7. 13.(월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7.13.(월) 연합뉴스(온라인), “삼성전자 노조 “조합원 84%가 호남반도체 

반대”...내년 교섭요구”   * 뉴스1, 문화일보, 중앙일보, 한겨레, 한국경제 등 다수 보도

ㅇ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(이하 초기업

노조)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

다루겠다고 밝혔다.

ㅇ 개정 노조법(노란봉투법)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

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,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

한다는 주장이다.

ㅇ (중략) 그러면서 “정부‧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

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”며 “수만 명의 근무지와 

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

다루겠다”고 밝혔다.

2. 설명 내용  
□ ‘기업투자’, ‘공장증설’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

‧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
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‘기업투자’, ‘공장증설’ 등은 
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

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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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정부가 마련한 ｢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｣에서도 기업투자, 합병‧분할‧
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‧구체적 영향을 
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음

 ㅇ 다만, 이러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
실질적‧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
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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